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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OLISTIC SUMMER CAMP APPLYING THE EPIC THEORY: 

A CASE OF METROPOLITAN KORYO UNITED METHODIST CHURCH 

 

Naeun Cho 

 

Metropolitan Koryo United Methodist Church, NY, USA 

 

  This thesis explores and conceptually establishes the necessity of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grounded in Leonard Sweet's EPIC theory. The EPIC framework emphasizes 

four critical aspects: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and Connection. Drawing from 

extensive ministry experience as an educational pastor in both Korean and American 

church contexts, the researcher proposes an EPIC-based summer camp model as a 

practical and spiritually enriching alternative for christian education beyond traditional 

Sunday school formats. Central to this thesis is the conviction that Christian education 

must move beyond mere dissemination of biblical knowledge, instead facilitating a 

transformative encounter with faith in everyday life. Within this framework, a holistic 

Christian is defined as a disciple who reflects Christ through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maturity. 

  Employing a case study methodolog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s that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has on students'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formation. Ultimately, the researcher provides practical examples 



and detailed guidelines, equipping church leaders and educators to design and implement 

summer camp programs effectively tailored to their specific ministry contexts and 

community needs.  



 

국문초록 

 

조 나 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뉴욕, 미국 

 

 

  이 논문은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을 근거로, 전인적 기독교교육

의 당위성을 탐구하고,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이미지(Image)로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

교교육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정립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교육목회자로 사역하며 주일학교 예배 이외에 신앙교육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EPIC 이론을 적용한 여름캠프를 대안으로 제시

한다. 여름캠프를 통해 기독교교육이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넘어 삶 속에서 신앙

을 경험하는 전인적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인적 기독교인이란 ‘지성, 감성, 영성의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

가는 제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의미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영적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사례와 가이드를 통해 교회 지도자와 교

육자들이 각 공동체에 맞는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발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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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필자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독교교육 사역자로 섬기며 수많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참여하고 기획했으며 진행해왔다. 또한 한국의 개체 교회 사역과 더불어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 및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종교 교사로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과 실천적 연결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특히 

학생들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복음을 체화하고 전인격적인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빈도와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함을 고찰해왔다.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또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려할 

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명기 6: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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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처럼 신앙교육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일학교 예배와 공과 시간만으로는 이러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학업과 

다양한 외부 활동, 그리고 입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시간과 접근 방식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필자는 2022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한인 교회 교육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를 경험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여름성경학교와는 다른 이 여름캠프가 신앙교육을 위한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확장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교회 또는 사설 교육기관의 여름캠프에 

참여하여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학습한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는 단순히 찬양과 예배,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인적 기독교교육 모델을 의미한다. 곧 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신앙 교육과 더불어 스포츠, 예술, 창의적 활동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신앙적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근거로,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당위성을 탐구하고,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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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이미지(Image)로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교교육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정립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교회 주일학교의 예배 이외에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가이드를 통해 미국 또는 한국의 교육사역자들이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전인적 

기독교교육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필자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한 여름캠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근간이 되는 이론은 레너드 스윗(Lenord 

Sweet)의 EPIC 이론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단순히 신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학생들을 위한 전인적 성장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EPIC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원서와 번역본 및 국내 도서를 참조하였다. 또한 주제와 연관되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학위논문과 인터넷 기사 및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자가 현장 총괄 

책임자(Field Director)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Program Director)로서 직접 

경험한 여름캠프를 분석하여 검토한 것임을 밝힌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II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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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이해 및 여름캠프와의 연결성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의 현실을 마주하고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신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으로 EPIC 이론의 핵심을 

알아보고,이를 전인적 기독교교육 및 여름캠프에 적용해본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EPIC 이론을 적용한 전인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결론적으로는 본 연구의 내용을 평가하며 도출된 결론과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국 또는 한국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II  장 

 

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이해 

 

A. 전인교육의 교육적 요청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2%가 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간 대화 시간이 부족해진다”와 

“자녀가 사교육에 의존하여 스스로 학습하지 못할까 염려된다”는 점이 꼽혔다. 

나아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또래에 비해 뒤쳐질 것 같아 불안하다”는 

반응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답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1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양가적인 감정을 

잘 드러낸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교육이 자녀의 자율적 학습 역량과 가족 간 소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성공을 

의미하는 요소’로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선택한 응답은 “자녀가 인격을 갖춘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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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교육의 효율성과 더불어, 자녀의 인격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의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인교육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도덕적 발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전인교육은 지식이나 기능 따위의 

교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2으로 이해된다. 홍웅선(1979)은 전인교육을“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인 영역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조화된 인간성을 길러,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는 자아실현의 교육” 3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전인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세대에 걸쳐 만능해결책과 같은 단어로 

인식될 정도로 이상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인간교육, 도덕교육, 인성교육, 

교양교육 등 전인교육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는 교육의 개념들이 존재하나 

전인교육의 접근방식은 인간의 다양한 구성요소인 지∙정∙의, 지∙덕∙체, 지∙영∙체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자 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그렇다면 전인교육 사상을 발달시킨 학자들은 누구인가? 서양에서는 철학자 

플라톤(Platon)을 시작으로, 로크(Locke. J.), 페스탈로치(Pestalozzi, J. H.), 

스펜서(Spencer, H.), 수호믈린스키(Sukhomlinsky, V.) 등이 전인교육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동양에서는 옌푸(嚴復), 오바라 구니요시(小原 國芳), 정범모 

등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정립하였다.  1980년대 이후 발표되어 확장된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top [2025. 3. 3. 

최종접속] 

3 윤길근, 김진규, 『전인교육의 담론』(서울: 도서출판 신정, 20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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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인“Howard Gadn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Daniel Goleman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Robert Coles의 도덕지능(moral intelligence) 

이론은 인간의 지능과 앎의 방법에 대해 포괄적 이해를 제공”4했다. 이를 통해 

오래 전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인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다양한 전인교육 

사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 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리하면, 전인교육이란 인간에게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과, 온전한 인간 즉 

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음에 

바탕을 둔 교육이고, 인간의 모든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고, 인간에게 잠재된 

가능성 모두를 이끌어 내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전인적으로 성장시켜 모든 것을 

갖춘 온전하고 균형 있는 인간, 즉 전인을 길러내려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Rudge, 2010, p. 11; 김양분외, 2010, p. 6; 오영재, 2007).5 

 

B.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기독교교육의 핵심은 전인적인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데에 있다. 전인적 

기독교인이란 ‘지성, 감성, 영성의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다.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듯이,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복합적인 

 
4 김영래, “다중적 앎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43 (2001), 437. 
5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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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대상을 다층적으로 경험한다.6  

앞서 설명한 전인교육과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전인교육이 인간을 지적, 정서적, 신체적, 도덕적 성장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전인적 기독교교육은 성경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요청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전인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과정, 방식, 

그리고 평가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육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명(2014)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의 특징들을 열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예수님은 여자와 아이, 병자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교육자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인격존중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둘째, 피교육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거 또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바라보는 가능성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셋째, 질문법 또는 비유법을 통해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여 전인적인 

 
6 김영래, “다중적 앎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43 (2001),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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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넷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변화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다섯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이처럼 

피교육자로 하여금 배움이 곧 삶 속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지행합일의 교육을 

추구하셨다.  

여섯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전인교육에서 추구하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지∙정∙의를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공동체 교육을 실천하셨다.  

여덟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5) 이처럼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섬김과 용서, 

사랑 등 기독교적 핵심 가치를 스스로 행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본보기 교육을 

실천하셨다.  

아홉째, 진리를 교육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과정을 선택하고 피교육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비형식적 

교육을 추구하셨다.  

열째, 요한복음이 증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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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육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론을 통해 우리는 전인적 기독교교육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전인을 길러내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음(Christ-

likeness)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할 영역들과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7 그 영역은 곧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너는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눅 10:27) 이처럼 인간의 모든 요소를 통해 전인적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완성이 될 것이다. 

 

C.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와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연결성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은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깊어지도록 도왔지만, 현실 세계와의 균형을 맞추고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는 성경 지식의 

전달에만 치우친 결과로, 신앙이 실제 삶에 적용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을 위해서는, 지식과 삶, 신앙과 

실천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7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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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부모들의 교육관과 신앙교육 참여도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학업 

성취와 사교육 및 입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교회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과 같이 짧은 일정으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3-4주에 걸쳐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를 우선시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교육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여름방학이 

길고, 공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 환경이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의 대학들이 학생의 시험 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초점을 두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스포츠, 음악, 자기계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캠프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여름에 진행하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VBS(Vacation Bible School, 이하 여름성경학교)로, 

한국의 여름성경학교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배와 찬양, 성경 공부 및 

공과 활동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욱 깊은 성경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거나, Group과 같은 

기독교교육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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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회에서 여름에 진행하는 두 번째 사역은 Summer Camp(이하 여름캠프)로, 

짧게는 2주, 길게는 7주 동안 진행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전인교육 

프로그램이다. 간단하게 말해 ‘작은 학교’인 것이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여름방학은 보통 10주에서 12주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름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약 절반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적이고 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교사 및 또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는 교육의 

빈도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전인적 기독교교육 커리큘럼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곧 미국의 여름캠프는 단순한 신앙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현장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여름캠프를 여름성경학교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여름성경학교는 교회의 사역자와 교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여름캠프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전문 교육자를 고용하여 보다 폭넓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스포츠, 과학, 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수업을 진행하며 전인적 기독교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여름캠프는 중∙고등학생 발룬티어(Volunteer, 이하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모든 교사를 재정적으로 채우기 어려울 때 봉사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교사와 스태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은 필수적인 봉사 시간을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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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여름캠프에서의 활동 또한 봉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캠프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서로에게 이롭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신앙적, 정서적인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더불어 여름캠프를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교육가로서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 

받는다. 캠프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소그룹을 이끌며, 교사와 스태프들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책임감과 교육적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회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확인하고, 그들을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캠프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신앙적, 교육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 

여름캠프와 여름성경학교의 세 번째 차이점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의 다양성에 

있다. 여름캠프는 교회나 교회 앞 주차장과 같은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캠프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배움과 체험이 일어나는 공간 어디에서나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성경학교가 신앙교육 이외에 특별 활동으로 물놀이, 트램펄린, 바운스 

하우스 등 여름 야외 활동을 진행하여 즐거움을 준다면, 여름캠프는 다양한 야외 

체험과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은성은 오늘날의 교회가 제한된 교육과 좁은 지성주의로 인해 성경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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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8 성도가 성경 지식에는 

능숙하지만 실제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곧 교회는 

전인적 기독교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기독교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Oak(1996)은 성경공부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탁월하지만 영적 변화를 촉진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Rice(1991)은 기도와 행동, 개인과 공동체, 몸과 영혼, 이성과 경험 사이의 

균형과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 이러한 점에서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는 

여름성경학교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8 Lee Eun Seung, “Understanding a Holistic Approach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논총』 

41 (2015), 9. 

9 Ibid., 9. 



 

제  III  장 

 

EPIC 이론의 이해 및 EPIC 기독교교육론 

 

 

영단어 ‘Epic’은 본래 ‘서사시’를 뜻하며, 영웅적인 이야기나 위대한 업적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매우 놀랍고 거대한 성취를 이룬 

순간을 ‘Epic’이라고 묘사한다. 마치 획기적인 발견이나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That was epic!“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현대 교회에게 혁명적인 

전환을 제시하며 기독교교육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회의 문화가 EPIC의 방향, 즉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10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기독교 리더십, 문화, 기술의 변화를 탐구하며 네 가지 핵심 요소를 

 
10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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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Experience(경험), Participation(참여), Image(의미가 살아 숨쉬는 

이미지), 그리고 Connection(관계). 이 네 가지 단어의 이니셜을 조합하여 이름 

붙인 EPIC 이론은 현대 교회의 모든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스윗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를 통해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선포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과거 드류 

신학교에서 자신이 “복음전도를 가르치는 스탠리 존스 석좌 교수직으로 

추천”11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도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하고, 현대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맞지 않는, 시대에 동떨어진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사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스토리 캐처”story-catchers,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12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영적으로 에픽(Epic)한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성 

교회가 처한 영적 혼수 상태를 직시하고 “교회를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13 

지금부터 필자는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과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11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29. 

12 Ibid., 32. 

13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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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는 모든 미국 교회의 여름캠프를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A. 경험(Experience)하는 기독교교육 

 

포스트모더니즘은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윗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보다 경험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정보를 원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고객이 한 번 다녀갔던 상점을 또 다시 찾는 이유는 그 경험이 

색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험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공간을 다시 꾸미고, 신제품을 출시한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 경제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란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관계를 창조해 나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변화와 

‘인간소외’와 ‘상실감’, ‘인간성 말살’의 문제를 치유하며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14는 인식이 

기독교교육 사상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14 장주동, “전인적 양육사역(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1 (201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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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사이버 문화로 인해 점점 더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실생활로 끄집어내 줄 극단적인 현실 경험이 필요하기 마련”15 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윗의 EPIC 이론에서 체험(Experience)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팽배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경험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거나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등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내용을 

보충한다 해도 성도와의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16는 의견이 등장했다. 성도의 

교제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또한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는 대체할 수 없다”17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침체의 분위기를 역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적인 기독교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을 여름캠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넘어, 삶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캠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체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15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37. 
16 지용근, 김용수 외 9명,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서울: 규장출판사, 2025), 52. 

17 Ibi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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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팀 스포츠 활동을 하며 협력, 겸손, 인내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창작 활동과 무대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해 표현되는 신앙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는 

자연 관찰, 하이킹, 캠프파이어, 체험 학습(Field Trip) 등의 야외 활동을 통해 

창조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볼 수도 있다. 

이처럼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캠프는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습자가 직접 신앙적 체험을 통해 배움을 내면화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B. 참여(Participation)하는 기독교교육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는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스윗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이전에 소수에게만 제공되었던 특정한 권위가 사라지고, 모두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면서 사회나 정치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받는 

타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직접 만들어 내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송길영은 현대 사회를 핵개인의 사회로 규명하고, “프로세스의 정규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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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개인의 욕망을 새밀하게 충족”18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상품개발과 대규모 세일즈는 근원적으로 경쟁력을 잃게”19될 것이라 제언한다. AI의 

대중화와 함께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이 경제, 사회,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더욱 크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 작용한다.”20 

‘대리’에서 ‘참여’로 변화되는 현대 문화적 사조는 이러한 신념을 토대로 

한다. “1)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 2)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3)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4)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21 

우리는 더이상 한 방향의 흐름, 다시 말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수동적인 수용, 

획일화된 기준과 절대적 권위에 의한 지배가 아닌 양방향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상호 참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에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설교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한방향적 형식을 취해왔다. 이는 

 
18 송길영,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서울: 교보문고, 2023), 287. 

19 Ibid., 287. 

20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94. 

21 Ibi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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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의 권위를 유지시키며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적 설교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름캠프 안에서는 어떻게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설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는 설교, 학생들의 실제적인 사례나 간증 

나눔, 비블리오 드라마, 토론과 나눔의 형식, 설교 주제와 연결되는 활동 등을 통해 

참여하는 기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설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 

방식 또한 한방향적인 배움이 아닌, 예컨데 과학 실험, 악기 연주, 뮤지컬 제작 및 

참여, 직업 체험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적극적인 동반자(co-learner)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참여하는 기독교교육 방식이 여름캠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신앙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C. 이미지(Images)를 보여주는 기독교교육  

 

스윗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독교교육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말씀뿐 

아니라 이미지의 활용이 자리 잡고”22있기 때문이다. 곧 이미지가 영적인 삶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신앙적 이미지를 생생하게 

 
22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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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 “기계적인 종교에서 사람들을 건져 온전한 삶에 침잠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말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의 이미지와 이야기와 음악에 

있다.”23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유와 비유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풍부하게 상상하도록 했고,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사고하도록 만들었으며 곧 정적인 말씀을 생동감 있는, 자신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예수, 학교에 가다』(이수호)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예수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다고 평가한다. 뛰어난 교사이신 예수님은 한 반에 열 두 명의 제자를 

두어 소그룹 교육을 이상적으로 실천하였다. 들판, 길, 호숫가 같은 자연환경은 

물론 거리와 광장, 심지어 성전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을 천혜의 교실로 

구비하였다.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이야기꾼(The great 

Storyteller)이라고 불렀다. ‘비유’라는 독특한 이야기 방식으로 귀납적 교육론의 

논리 체계를 잡은 것도 예수 선생님이다. 가장 훌륭한 교사로서의 모습은 바로 

몸으로 체현한 상징화 교육이다.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의미적절한 도구가 되었다.”24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가? 스윗은 

오늘날의 교회가 실패한 이유를 “이미지와 상상력, 은유와 이야기, 비유로 알려진 

 
23 Ibid., 150. 

24 송병구, ⸢상징 (성경을 보는 눈을 뜨다)⸥ (서울: kmc, 202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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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이야기 등 시인의 도구를 차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주제문이나 주요 원리, 핵심 개념을 

찾는가? 아니면 삶을 변화시킬 이미지 혹은 대화나 이야기를 재구성할 지배적인 

은유를 찾는가?” 교회가 현대적 교리와 율법만을 전달하고,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이미지와 은유, 상징으로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재고해야 한다.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독교교육을 여름캠프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핵심에 놓인 다양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구원, 사랑, 용서, 성령의 열매 등을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가? 또한 구약의 살인, 신약의 십자가 처형과 같은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대에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이미지들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할 때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특별히 여름캠프에서 매일 설교를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브젝트 설교(Object Sermon)을 추천한다. 오브젝트 설교는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성경의 말씀을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배우기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설교 방식은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설교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형식을 벗어나 이미지를 통한 

기독교교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D. 관계(Connection)를 맺는 기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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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혼자 즐기는 커피도 맛있지만, 스타벅스에서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 또한 매우 의미 있다. “특별히 스타벅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25를 즐길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낸다. 커피의 온도와 향, 

그리고 공간이 주는 편안하고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스윗은 이와 같은 스타벅스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기독교 

영성이 관계적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관계성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제 종교를 지겹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제도화된 종교 제국’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규율에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26 이전에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모임 장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곳, 지역사회의 축제 

장소, 긴급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기지 등의 다역을 감당했다.”27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었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현대 

교회가 공동체와 관계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스윗은 하버드 대학의 한 정신과 의사의 주장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25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7. 

26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66. 

27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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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말씀하셨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원하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간의 관계, 

창조물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관계는 어디에서나 발견될 것이다.”28  

“예수님은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셨지만, 관계의 대가이셨다.”29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가치를 나누셨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교육하고자 한다면, 

여름캠프가 관계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적 장소가 될 것이다. 

여름캠프를 진행할 때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있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 중 한 가지가 바로 관계이다.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곧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교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믿음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름캠프 안에서 맺게 되는 

운영 책임자,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28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73. 

29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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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게 되는 영적인 가치들을 통해, 여름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IV  장 

 

EPIC 이론을 적용한 전인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A. 커뮤니티 분석 및 이해 

 

‘New York or No Where’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뉴욕 맨해튼(Manhattan, New 

York)은 전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도시로,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되는 곳이다. 흔히 맨해튼을 ‘도시’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 첫째, 수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인구들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위치한 맨해튼 동북부 지역(Upper East Side)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부유함을 상징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문화적 장벽이 공존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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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3-2024년도 뉴욕주 공립학교 민족별 등록 통계 자료30 

 

최근 맨해튼을 포함한 동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반영한 공립 

교육이 증가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정들의 교육적 선택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뉴욕시 내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비공립학교 학생 수는 

맨해튼 지역에서만 약 54,528명에 달하며, 이 중 기독교학교 학생은 약 

19,000~22,000명으로 추정된다.31 2023-2024년도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 

 
30 뉴욕주 교육부(NYSED), Public Data, 

https://data.nysed.gov/enrollment.php?year=2024&state=yes [2025. 2. 25. 접속], 학생들의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생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음 보여준다. 이는 뉴욕이 다문화 

사회임을 보여주며 기독교교육과 복음 전파에 있어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신앙의 의미를 설득력 있

게 전달하고, 삶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1 뉴욕주 교육부(NYSED) IRS, Nonpublic Enrollment by Districts of Residence and Attendance, 

https://data.nysed.gov/enrollment.php?year=2024&stat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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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2,418,513명임을 고려할 때 기독교학교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뉴욕시에서 공립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생 수가 2.4배”32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중남부의 바이블 벨트(Bible Belt) 지역과 달리 세속적 가치관이 뚜렷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교육을 원하는 가정들이 

기독교학교 등록 또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팀 켈러(Tim Keller)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며(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을 

믿도록 설득하는 복음 소통 사역, Gospel Messaging) 동시에, 복음으로 이웃이 되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신앙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채우는 복음 친화 사역, Gospel Neighboring). 두 가지 관심사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33 다시 말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뉴욕 맨해튼 지역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학생들이 전인적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름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여름캠프의 첫 시작은 본 교회의 담임목회자인 

김진우 목사와 임지윤 사모가 맨해튼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한 교육적 현실과 

이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설계 되었으며, 유사한 교육적 필요를 느끼는 지역 

 
https://www.p12.nysed.gov/irs/statistics/nonpublic/home.html [2025. 2. 25. 최종 접속] 

32 한국일보, <뉴욕시 홈스쿨링 학생 2배 늘어> (2022. 08. 02),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26603, [2025. 2. 25. 최종접속]  

33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오종향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16), 675. 

https://www.p12.nysed.gov/irs/statistics/nonpublic/home.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2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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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가정들, 기독교적 가치에 중심을 둔 캠프를 원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교회의 목회협조위원장이자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길주 박사 외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년 간 

프로그램의 체계가 잡혀왔다.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는 예수 

중심(Jesus-Centered)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도 맨해튼 

지역의 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여름캠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의 가장 큰 목표는 세 가지로, 

학생들이 1) 건강하게(Healthy Spirit) 2) 강하게(Strong Mind) 3) 자신감 

있게(Self Confidence) 자라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본 교회 

여름캠프는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전인격적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남을 믿고 교육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맨해튼 동북부 지역의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비를 책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전인격적인 신앙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살피고 지역 사회를 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본 여름캠프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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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적 성장 

 

5주 동안 진행되는 여름캠프 동안 학생들은 매일 아침, 찬양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도모한다.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캠프가 일반적인 여름 

프로그램과 달리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캠프라는 것 또한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찬양은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며 설교는 대부분 오브젝트 

레슨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민감성 및 감수성 교육(Sensitive Training)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서로의 인종, 성별, 장애, 경제적 배경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과 소통, 그리고 배려의 언어들을 익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방식은 사례 

나눔, 역할극,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이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본 교회에서 진행했던 오브젝트 설교와 

민감성 및 감수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지적 성장 

 

앞서 여름캠프가 작은 학교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본 여름캠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루틴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규칙적인 학습 패턴을 유지하고, 학교 생활에서 익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캠프에서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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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 공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한다. S.T.E.M., 창의적 글쓰기, 체육, 미술, 수학, 

코딩, 로봇 공학, 합창, 뮤지컬, 요리,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용적인 생활 기술을 익히며 다채로운 배움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 

 

3) 문화적 연결 및 지역사회 기여 

 

  본 여름캠프는 미국의 한인 교회가 주최하는 캠프이지만 백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인구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맨해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본 캠프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경험을 나누면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팀워크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성과 

수용의 문화를 확장시키기를 기대한다. 

 

4) 진로 탐색 

 

본 여름캠프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로 나누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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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미국의 학생들 또한 학년이 올라갈 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함께 지원하고자 MET Dream Week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맨해튼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탐색하고 열정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여름캠프는 위와 같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학생의 육체적∙지적∙영적 성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전인적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학생과 부모들을 섬기고, 공동체성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에도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 프로그램 준비 및 행정 절차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는 5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금요일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진행자들이 교회의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은 주일 예배와 그 다음 주일의 

주중사역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두 번째 

이유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국내/해외 여행 등 가족 일정으로 도시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 결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개체 교회의 상황과 지역사회적 필요에 맞추어, 여름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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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캠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책임자 및 교사의 역량이다.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지휘하는 책임자는 연초부터 프로그램 일정, 홍보 방안, 

교회와의 협조 및 장소 확보, 안전 및 위기 관리, 인력 선발, 예산 및 자원 관리,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등 총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필요와 운영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Program Director), 현장 총괄 책임자(Field Director)로 역할을 나누어 

기획과 실제 현장 관리 및 조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와 현장 총괄 책임자는 여름캠프 진행에 앞서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캠프의 일정, 교사 모집 및 학생 등록 계획, 안전/공간 

및 재정 관리를 보고하고 기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실행위원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 디자이너와의 협의를 통해 홍보용 자료를 제작한다. 이때 야외 

부착용/온라인용 포스터, 온라인 설문 조사(Google Forms) 배너, 단체 티셔츠용 

로고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개발 및 제작하여 전단지, 초대장, 이메일,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름캠프 등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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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2024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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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2024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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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및 현장 총괄 책임자 외에 교사 충원에 대하여는 먼저 각 

반마다 일상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교사(Teaching Assistant)가 

배치된다. 이들은 단순한 수업 보조를 넘어, 전반적인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학습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시간표에 따라 각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를 채용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과목은 미술(Arts and Crafts), 과학(Science), 

체육(Physical Education), 창의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요리와 제빵(Cooking 

and Baking), 수학(Math Logics), 뮤지컬(Musical Theatre), 타악기(Percussion), 

로봇 공학(Robotics), 독서 및 토론(Reading), 한국 문화 이해(Korean Cultur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일정과 시간표는 그림 10과 11을 참고하라. 

전문 교사라 함은 위의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공자 또는 

다경험자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이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는 교수, 다큐멘터리 감독, 진료 협력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패션 디자이너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초청하여 각 직군의 역할과 실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였다. 교사를 

선발하고 배치할 때에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며 모든 교사 및 직원은 

이력서를 제출한 후에 면접과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를 포함한 철저한 

선발과정을 거친다. 

모든 교사 및 직원은 최소 두 번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캠프가 원하는 목표와 인재상,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먼저 나눈다. 이후 

교사 및 직원 소개, 안전 교육, 전체 일정 등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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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응급 사건 발생 시 대처 요령, 수업 또는 야외 현장 학습 현장에서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고하는 상황 보고서(Incident Report)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사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다루며 이때 캠프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성실성, 전문성, 교수법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 방식,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두 번째 교육에서는 여름캠프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서 

준비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살피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진다. 예를 들어 교실 

지정, 자리 배치 구성,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 준비 등 실질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여름캠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교회의 여름캠프는 캠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레이징 행사(Fundraising 

Event)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주일예배 광고와 안내 포스터를 통해 기금 마련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들이 펀드레이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기부 방법으로는 지정 헌금 후원, 여름캠프 티셔츠 구입, 학생 

및 교사 간식 후원이 있었으며 펀드레이징 목표 금액에 달성할 경우 전교인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과일주스 또는 과일컵을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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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펀드레이징 행사 기부 봉투(Fundraising Event Giving Envelope) 

 

기부 방법 중 하나였던 기부 봉투(Fundraising Envelope) 방식은 교인들이 쉽고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먼저 1부터 60까지의 숫자가 적힌 기부 봉투를 준비하여 줄에 

매달아 놓는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금액이 적힌 봉투를 선택하여 해당 

금액을 넣어 헌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봉투 안에는 교육부와 여름캠프를 위한 

기도 카드가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교회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펀드레이징 행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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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포스터 및 현장 사진에 대해서는 그림 12와 그림 13을 참고하라. 

여름캠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외부 기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 교회나 

교단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여름캠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캠프의 일부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본 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 사회 기금(City Society 

Funding)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서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단으로부터 재정 

지원 기금을 받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D.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오후 

시간대에 추가적인 대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고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오후 

활동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집중 교육 과정(Intensive 

Course)으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들의 스포츠, 예술,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오후 활동을 고려한 것이며 오전 시간 동안 핵심 학습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오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하교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임감 및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고, 부모들의 연장 돌봄의 필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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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수 있다. 

교육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으로 나누어 준비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는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열어 보다 폭넓은 학습 경험을 

쌓고 개인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전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는 ‘Met Dream 

Week’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을 탐구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부합하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연령대별 발달 단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교육 

자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부록에 있는 그림 10와 그림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름캠프의 시간표는 한 주 

동안 모든 수업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같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일정에는 두 차례의 현장 

학습(Field Trip), 한 차례의 학부모 초청 발표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날에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현장 학습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1) 여름캠프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인지, 2) 연령대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인지, 3)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4) 식사나 휴식 시간을 가지기에 적절한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5) 버스 

대절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 다수의 학생 및 교사가 단체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5) 관계자가 사전 답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6) 캠프 운영 재정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현장 학습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그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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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초청 발표회는 여름캠프의 마지막 날에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인적인 교육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다. 발표회는 크게 전시형 

작품 전시와 무대 발표 공연의 형태로 구성된다.  

먼저 전시형 작품 전시 방법은 이러하다. 학생들이 캠프 기간 동안 그림, 공예와 

같은 미술 작품과 창의적 글쓰기, 과학 등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학부모들이 

다과와 함께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무대 발표 공연이 

끝난 후 학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고, 작품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무대에서 진행되는 발표는 가장 먼저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회자의 축사,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의 감사 인사를 나누며 캠프의 교육적 의미와 성과를 학부모 

및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이후 학생 발표는 뮤지컬, 타악기, 연극 및 합창 공연,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순서는 해당 과목을 지도하였던 교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발표 전 교사가 직접 수업의 목표와 학습 과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캠프 기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전인적으로 성장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대 발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V. 결론 분석 

 

A.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서의 평가 

 

여름캠프는 여름성경학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며 영적인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다양한 과목의 수업,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며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 및 보조 교사의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여름캠프를 바라보게 해주고, 리더십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본 교회에서는 2년 이상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 학생들에게 뉴욕 하원의원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 기독교교육 가치관을 

함양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교육적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개별적인 과목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과목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논리적 사고 중심 과목은 일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이는 학생의 선호 

차이일 수도 있고, 교사 또는 수업 방식의 차이, 수업 난이도 및 적절성 문제, 또는 

수업 시간과 횟수 분배 문제의 영향일 수 있다. 프로그램 및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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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문 결과를 운영 방안 측면에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향으로 

핵심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과 

자유롭게 선택 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별히 만족도가 낮은 수업은 학생 피드백을 중심으로 교사 및 수업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참여 중심형 수업을 도입하여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여름캠프는 연중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캠프에서 근무했던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찬양과 예배 시간이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한방향적인 설교에서 벗어나 참여적 설교 방식을 도입하고, 특별히 오브젝트 

레슨(Object Lesson) 기법을 활용한 설교를 시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배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설교와 연관된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 레슨을 했다면 설교자가 

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또래 

그룹이 모여 카드 형식의 질문지를 통해 메시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우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실행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하며 여름캠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요청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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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펀드레이징 행사를 시행하여 많은 후원금이 모일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선호도가 분명하게 갈리는 특정 수업을 동일 분야 내에서 새로운 강의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셋째,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를 신설하게 되면서 연령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MET Dream Week’이라는 개념은 유의미하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부합하는 강사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홍보 디자인, 건물 

관리, 자원 봉사 등 캠프 운영에 기여한 성도들에게 적절한 감사를 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및 현장 총괄 운영자 외에 보조 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보조 교사의 급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 학생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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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생 분포도 

 

필자는 본 연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여름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Google Forms)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4년도 여름캠프에 참가한 32명의 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약 72%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생의 참여도와 피드백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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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캠프의 만족도 

 

캠프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10점을 기준으로 8.2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미술(Arts and Crafts), 과학(Science), 

체육(Physical Education), 요리와 제빵(Cooking and Baking), 뮤지컬(Musical 

Theatre) 등의 활동을 선호했으며 다음 학기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활동으로는 로봇 

공학(Robotics), 특정 강사의 복귀 요청, 특정 수업의 횟수 확장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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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찬양과 예배 시간에 대한 만족도 

 

매일 아침에 드려졌던 예배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일부는 크게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예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약 

절반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아니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성경 구절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게 

되었다’, ‘예배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침에 나를 깨워주는 

시간이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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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과별 학업 및 성장 만족도 

 

학습 및 성장 항목에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캠프에서 로봇 공학(Robotics), 

수학(Math Logics), 창의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과학(Science), 유엔(UN)의 

다양한 회의 구조 등에 대해 배웠다고 응답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적인 

성장보다는 캠프의 활동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배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도전 과제 항목에서 참가자들이 겪은 어려움으로는 ‘현장 학습 때 더운 날씨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다’, ‘지하철에서 외부인과의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 ‘수학(Math Logics)이 어려웠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특정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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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안전 및 감독 만족도 

 

안전 및 감독 항목에서는 ‘당신은 여름캠프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91.3%의 학생들이‘네’라고 답변하여, 캠프에서의 안전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는 ‘더운 여름 날씨에는 야외 필드 

트립을 줄였으면 좋겠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캠프 참가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50%는 내년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잘 모르겠다’, 일부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캠프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로봇 공학(Robotics), 뮤지컬(Musical) 등 

선호하는 과목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중학생을 위한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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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론 및 미래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름캠프를 사례를 통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필자는 현장 총괄 책임자와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EPIC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기독교교육이 학생들의 신앙 형성과 전인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캠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인적인 기독교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현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만족도 차이, 예배와 찬양 시간의 몰입도 부족 및 영적인 

성장 확인의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름캠프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신앙 

형성과 삶의 변화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현대 사회의 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교회의 기독교교육 모델도 지속적으로 발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특정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인적 

기독교교육을 추구하는 교회가 EPIC 이론을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본 

연구가 미국 및 한국 교회의 교육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라며, 

필자가 제안하는 여름캠프 기획 가이드는 부록 2에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여름캠프가 개체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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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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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10>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프로그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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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캠프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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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펀드레이징 행사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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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펀드레이징 행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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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메트로폴리탄 연합감리교회 2024 여름캠프 예배 기획 및 오브젝트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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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회 여름캠프 기획을 위한 가이드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비전 

1) 캠프의 핵심 목표와 주제는 무엇인가? 

2) EPIC 이론(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인가? 

3) 교회의 장기적인 교육 비전 및 지역 선교 사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2. 참가자에 대하여 

1) 예상 참가 연령대 및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2) 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예: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수업 진행) 

3) 참가자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 연령 제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가능 

여부, 비기독교 가정의 참여, 장애나 알러지 같은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준비 여부) 

 

3. 프로그램의 구조 및 일정 

1) 캠프는 몇 주 동안 운영되며 하루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 예배와 수업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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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 수업, 야외 현장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것인가? (예: 오전에는 

예배와 관련된 활동과 논리 및 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 중심,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야외 현장 학습 배치) 

4) 어떻게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인가?(전단지,  SNS 홍보, 커뮤니티 광고 등) 

 

4. 활동 및 커리큘럼 

1) 캠프에서 제공할 주요 과목 및 활동은 무엇인가? 

2)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가? (예: Crazy Hair Day, Book Character Day, Favorite Animal 

Day 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테마에 맞게 꾸미고 오는 날, 체육대회, 방탈출 게임, 

선교 프로젝트 등) 

3) 현장 학습(Field Trip) 계획이 있는가? 

4) 수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가? 

 

 

5. 교사 및 자원봉사자 관리 

  1) 캠프 운영에 필요한 교사 및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인가? (예: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현장 총괄 책임자, 학생 6-8 명당 교사 2 명 배정) 

  2) 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필수 자격 요건과 경험 수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학과 재학/졸업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 

보유자, 기독교 신앙 여부,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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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들에게 제공할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은 몇 회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4) 자원봉사자 참여 방식과 봉사 시간 제공 여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6. 학부모 소통 

1) 학부모들에게 캠프 진행 상황 안내 및 공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예: 한 

주에 한 번씩 사진/동영상과 함께 이메일 업데이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2) 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는가? 

 

7. 시설 및 자원 활용 

  1) 캠프에서 사용할 교회 내 공간은 어디인가? 

  2)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3) 학생들의 등∙하원 절차와 동선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예: 주차 공간 확보, 

지정된 장소에서 보호자 확인 후 인계 등) 

 

8. 안전 및 건강, 위험 관리 

1) 캠프 운영 중 안전 규정 및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예: 화재 대피 계획, 긴급 

연락망 구축, 시설 내 위험 요소 점검, 가까운 의료 시설 확인) 

2) 의료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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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의 건강 정보(알레르기, 특수 질환)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 

4) 예상 가능한 사고와 시설 내 위험 요소를 점검하였는가? 

5) 학생 및 교사의 법적 책임 면제 동의서(Liability Form)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등록 시 필수 제출, 응급 연락처 포함) 

6) 캠프 운영을 위한 책임 보험 및 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9. 예산 및 재정 관리 

1) 캠프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 (예: 장소 대여 비용 및 공과금, 

시설 유비 비용, 교사 급여, 식사 제공 여부, 현장 학습 비용 등 포함 여부) 

  2) 운영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예: 참가비, 펀드레이징을 통한 후원, 교단 

및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후원, 다자녀 할인 및 장학금 신청 여부) 

  3) 펀드레이징 행사 계획이 있는가? 

 

10. 평가 및 피드백 

1) 학생 및 학부모의 후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예: 온라인 설문 조사, 후기 

인터뷰, 사역자 평가 보고서 작성 등) 

2) 캠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무엇인가?(예: 출석률, 재등록 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 신앙 성장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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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만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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